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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교적 소홀히 디루어져 새로운 정책영역의 설정과 정책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는 ‘가족보호 및 지원정책’(가족해체, 이혼,
혼례, 가정길등예방과 모부지기정지원 및 모부자복지법)과 함께 ‘출산기능'을 (가칭)여성가족부가 주관한다. (여성기족부 개편 관련
여성부 홈페이지 2004-1 2-1 7 기사 중)

“성폭행과 같은 민김성을 지닌 인권 침해 문제는 인권위에 맡기고 여성부는 가족적이며 돌봄(caring)의 분야 쪽으로 가야 한디고
생각해요” (조한혜정, 월간 {인권} 200둔1월 인터뷰기사 중)

''치리리 여성부틀 폐지해야 한다. 출산, 보육 업무 같은 경우 모재코호 측면에서 보건정책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건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은 무리다 남녀j토볕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업무 역시 여성부에서 국기인권위로 넘어갔는데,
여성부는 무엇을 하는 부처인기?"(김춘진 의원, 보건복지위 소속, 2005←1-24 국회 비공개 회의석상에서의 발언, 출처 : <시민의
신문> 200둔1-26일지)

가족부로 능信 것이 더 맞는 것 이닌기?! 여성은 가족의 일원이니끼?1 가족은 남성,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다 들어가니까. 여
성적인 관점에서만 정책을 집행한다면 가족으l ⊂든 성원은 어떤 처지에 처할지 깊이 고민히기 비린다.(여성가족부 개편 기시에 달
린 악플, id=걱정하는 이, 2004-12-23)

공평히게 님성가족부도 만들어 주세요.. 왜 xPP 여성만 가족에 일원입니까 (id=님성가족부추진위, 2004-12-27)
지징관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 레즈비언 연합회 만들어 놓고 뭐가 그리 좋⊂匡 떠드냐 왜 하필이면 여성가족부냐. 님성들은 그럼
뭐냐. 이 썩을 것들아. 양성평등 주장히면 난리 치던 때가 엊그제 같더만. 성 欠倡촬적인 단어로 완전히 님성들을 무시히고 배제한
단체를 다시 만드냐.(여성가족부 개편 기시에 달린 악플, id=독신자, 2004-12-23)

우리니라 페미들의 80%정도는 독신지들이다. 결혼을 안 한건지 못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딩연히 가족이라는 경험이 없는 만큼 페
미들은 실질적으로 가족이 어떻다는 것도 모르고 따라서 가족에 관한 정책을 너 隍 민들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여성가족부 개편 기시에 달린 익플, id=독신지가 y昏을 관리, 2004=12=23)

어떻게 페미들한테 가족을 맞길 수 있지. 페미들의 목표는 가족해체인데 (여성가족부 개편 기시에 달린 익플, id=아예막니가는구나,
2004-1 2-25)

1.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2003.3.  국무회의에서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게 대한 논의 시작. 여성부와 여연은 환영

2003.8-10.기정학계에서 건깅카정육성기본법안 제기, 사회복지학계가 이에 대응하여 가족지원기본법안 제기
2003.11.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개최, 가정학켸와 시회복지계가 동의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만들기로 함

한국여성딘체연힙(이하‘여연')’국회보건복지위에‘여성주의적관점결여된기족관련법인제정빈대힌다건의문빌송l)
2004.1.  여성부에서‘전국키족조시2실시결과및정책전망빌표

1 ) “‘건강가정,으로 상정되는 전형적인 가족형태의 육성이 특정 가족형태의 유지를 지원히는 것으로 비쳐지며, 특히 전통 가족기능 익화의 원인
을 기족구성원의 기족에 대한 책임의식 및 도덕성 익화로 보고 있어 결과적으로 ‘건강키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전통적으로 담당해
온 돌봄의 역할을 깅화해야 한디는 빙향으로 귀결 될 수 있다 여성주의 시긱에서 보면 현재 가족의 위기는 남성 중심의 가족주의에 대한
위기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획대와 가족가치괸의 변화로 여성이 가족 안에서 담당히던 돌봄 노동을 더 이상 담딩할 수 없게 되면서 가족기
능이 익회된 것이므로 기족기능에 대한 시회적 지원을 깅회하는 빙향으로 기족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족지원기본법에서도 가족 위기의
원인을 기족구성원의 책임보디는 시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어 건강기정육성기본법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녀양육;
노인부양의 문제, 결혼해체 등을 가족위기의 핵심으로 파익히고 있디는 점에서 여성의 사회침여 확대에 따른 가족의 변회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두 개의 법인은 결과적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가족의 변희를 수용하고 그에 띠른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두
기보다는 가족의 위기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도덕적 책임을 깅회하거나 위기 기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등으로 기족의 변희를 억제히는
빙향으로 나갈 수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힙이 국회보건복지위에 발송한 건의문 중 밑줄은 인용자 (200all.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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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이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세워니키키 위한 정부조직 분장빙인의 장키적 연구가 필요하디J'고 언급

→ 정부혁신위원회가 긱켸 의견 수렴 시작

당시 김회중 보건복지부 징관 역시 출산; 보육 등 일부 보건복지부 업무의 여성부 이관에 찬성

건깅카정기본법(이하 ‘건기법', 보건복지부 소관) 제정 한국기정관리학회에서 관련 논문 속출.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획정. 여연이 환영성명 발표

건강기정시민연대 빌족 (기정괸련 36개 회원단체)

여연이 기족정책 관련 간담회, 연속토론회 등 개최

여연이 건기법에 대해 ‘대체입법’으로 대응빙향 확정.

여연 중심으로 ‘기족지원기본법(가칭)제정공대위' 발족 (여연, 민우회, 여전 여성학회, YMCA, 침여연대 등 7개딘치)

국무총리주재 관계징관조정회의에서 장기적으로 “기족부J'를 지향하며 중간단켸로서 (기)“기족여성청소년부', 신설안

검토 (정부혁신위가 제인한 초기 입징)

:보건복지부소관이동,가족업무를여성부로이관한디는내용->보건복지부결사반대

:문화관광부소관청소년업무(청보위포힘)를여성부로이관한다는내용->문회관광부결사반대

문회연대,민예총,한국독립영회협회’전교조시민문화네트워크등도반대성명발표

:여성부는현행정체계내에서최선책으로“여성청소년기족부'신설주장

:여성부의덩치키우기식‘부처이기주의’라고비난

건깅키정시민연대에서 업무 이관 반대 성명 발표 (건기법을 잘 실행하고 보완하면 된디는 요지)

정부혁신위가 가족업무만 여성부로 이관하여 (가칭)‘여성가족부 신설한디고 발표 (현재 국회의결 앞두고 있는 싱횡)

:①보건복지부소관이었던건기법과모부지복지법을여성부소관으로이관

②가족보호및출산정책을여성부의기존기능과연계하여총괄추진

③여성부소관이었던남녀차별의조사/판단/처리기능을국카인권위로이관

여연이 환영성명 발표

:①새롭게등징히는가족문제를성인지시각에서분석

②부모권을평등하게누리도록-卜여성이노동권보장받도록

( ‘ (빈곤가족입양키족한부모기족 등)을 위한 서비스체계

④법제도싱의가족형태에띠른차별시정,부부간평등권획보를이한법개정

⑤여성기족부의영문명칭은현행그대로

⑥국키인권위에남녀치별괸련전문성확보를위한전딤구조갖추도록요구

여성부가 ‘여성가족부 신설에 따른 가족정책 추진빙향에 대한 브리핑(12월22일, 지은희징관 주재)

:①기족의안정성깅화(기족교육.싱담서비스제공확대’이혼가족지원강화위기가족one-stop지원)

②출산과양육에대한보호와지원(지원깅화출산잉육친회적직장문회조성및보육의공공성확보)
③님성의부모역할강화여성의경제활동참여지원

④‘가촉희교←지역사회'의소통과연대깅화

(돌봄의시회적지원망구축위해가족힉교-사회연계시스템미련,돌봄관련사회적일자리를칭출)
⑤다잉한형태의기족을인정,기족친화적여가문화획산

⑥이모든기족정책의통합적정책추진을위한체계마련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이하 ‘치별시정위’), 노동부,여성부 차별시정기구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 발표
:여성부의남녀차별개선위도해소될예정.대신인권위법개정하여전문위원회둘예정.(국회제출)

2. 구린 ‘위기’ 담론이 확산되다

- 그들이 ‘위기'라고 말히는 것 : 세계 최저의 출산율 1.19% (2003), 이혼율 증가 비혼 인구 증기; 고령화 등
- 즉 이성애 핵가족의 해체를 ‘기족 해체로 비약 그리고 그것을 ‘위기'로 가치평가

- 그런데, 정말 도대체 무엇이 왜 위기인기? 누구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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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뒤가 심히케 뒤바뀜 : 무엇을 위해 기족업무를 기져오나

- 여성부가 너무 힘이 없디는 건 맞다 (지자체도 우습게 여기는 부처, 타 부처의 이해도와 동의도 떨어짐, 예신J/인력/권한 취

약 존폐론 제기, 하루도 그칠날 없는 사이버 미초들의 테러 등)

- 그러나 덩치를 키우는 것(관할업무/예신j/인력 불리기)과 ‘힘/영향력/시회적 동의'를 키우는 것이 꼭 같지는 않나 게다가 정작

중요한 건 덩치 키워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다

- 덩치 키우기 위해 소관업무를 늘려야 한다는 발상은 본말전도다 그것도 히필 ‘기족유지,와 ‘출신키능(?)'을 기져와서.

-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여성부는 여성운듭술의 성괴물이지만; 여성운동이 여성부가 된 건 아니다 감정이입 좀 덜해도 되지 않니:

4. 심란한 이유, 토론해보았으편 히는 단싱들

1) ‘가족'을 정부부처 이름으로?

- ‘기족이리는 명칭을 공식 명칭으로 시용하는 것이, ‘기족 위기' 딤론에 대한 보쿠욱콜의(기부장제)의 주징콰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디翠커촉은.아마올너무십희게 보호되고 있디” -

- 가족 해체를 방지히겠디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 이런 상횡에서 ‘기족이 정부부처 이름에 공식 언급될 정도의 자리를 치지한다는 건 퇴행 아닌기?

- 레이거니즘, 대처리즘의 예를 보이도 정부가 ‘기족 깅조히기 시직히는 건 좋은 징조가 절대 아니다

2) 평등한 가족? 다양한 가족?

- 평등한 가족? 기족은 이성애제도와 성별분업에 의해 움직인다 정말 ‘평릉 히려면 기존의 ‘가족 개념을 완전히 비꾸어야 (즉

더 이상 기족이 ‘그 기족이 아니게 되어얘 한디% 다시 말해, (기족이 우리가 아는 그 기족인 이싱) ‘평등한 기족이리는 말은

형용 모순으로 귀결될 기능성이 크다

- 다양한 기족7 정말 기족의 다양성을 ‘인정'한디면, 가족은 ‘해체'되고 있지 않디(해체되고 있는 건 이성애핵기족 뿐이대. 해체

되고 있지 않다면 예빙할 것도 없고, ‘위기,도 더더욱 아니다 기존의 기족을 유지하겠디는 발싱을 전혀 수정히지 않은 채

‘다잉한 기족이리는 말만 끼워 넣고 있지 않니?

- 동성애자 커플 비혼 여성 공동체 등이 부모-지식으로 구성된 이성애핵기족과 미친키지로 ‘다양한 기족 형태 중 하나J가 될

수 있니? 그것을 실현히는 것이 ‘가족이리는 말을 유지히면서 기능힐까? ‘다잉한 기족이리는 것이 정말로 기능히려면 기존

의 ‘기족이리는 말이 먼저 충분히 의문시되고 상대화되어야 한다2)

- ‘‘찾아야 할 것은 대안 기족이 아니라 기족에 대한 대안이다 그것을 무엇이리고 부를 것인지는 더 넓은 틀게서 싱싱해야 할

것이다” (이빅혜경, ‘‘끼어들기에 반대한디j', 2004-7-17 건기법 대안을 위한 난싱토론회 발표문)

3) 어머니/아내/딸에서 겨우 ‘개인(시민),이 되었는데, 왜 깁지키 다시 ‘가족구성원’이 되어야 하니?

- 가족이리는 들(frame)로 정책을 사고히는 것 자체가 퇴행이댜 단독기구도 인정한다고? 왜 ‘개인’이 아니라 굳이 ‘기구가 되

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디는 건기?

- 이미 너무 많이 보호하고 있는 기족에 더 많은 인력/예신j/관심을 정부 치원에서 쏟는디는 건, 가족 바깥에 있는 개인들게게

돌아갈 인력/예산/관심이 줄어든디는 뜻이다

- 가족 인J/밖을 나누는 선 자체에 치별이 있다 그 선을 디르게 찌려면 ‘‘사회의 최소단위는 가정”이리는 전제 자체를 먼저 흔

들어야 한다 사회의 단위는 기족이 아닌 개인이다 정책의 대상 역시 ‘가족구성원'이 아니라 모든 시민 ‘개인'이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기족정책이리는 말 지체도 거부해야 히는 게 이닌가 히는 생각도..)

2) “여성주의 기족정책에서 목표는 불평등 제거만이 아니라 여성/남성을 포힘한 근대적 이분법을 해체해야 한다 이것은 필히 다잉한 삶의 방
식에 대한 옹호로 이어진다 다양한 것들은 고정적이고 안정되게 다양한 채로 서로 간에 경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 디양성이 아니라 경계
침범과 혼돈의 상태이며, 정치적 정체화이자 정체성의 거부가 동시에 일어니는 투쟁의 상태이다 여성성과 남성성의 이분법의 해체는 이러
한 혼돈과 투쟁의 괴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빅혜경, “끼어들기를 거부한디J’, 2004-7-17 건기법 대안을 위한 난싱토론회 발표문 (미간행)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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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연이 여성계를 대표할 수 없디%

- 건기법은 말할 것도 없고, 여연이 중심이 된 가족지원기본법제정공대위(이하 ‘공대위,)가 대체입법안으로 제시한 ‘기족지원기

본법(인)' 역시 부분적이고 보수적이다 가족지원기본법(인)은 단독기구와 공동생활카족을 제외하지 않는 등 건깅키족키본법

보다야 획실히 낫지민; 기족을 여전히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한 공동체'로 보고 있고, 그 외 공동체는 가족 유사의 기능을 수

행하므로 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다고 규정히고 있디는 점에서 여전히 개인이 아닌 기족 중심의 틀이며 가족 ‘바깔을 필연적

으로치별할수밖에 없다

- 여성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다잉한 여성들이 기족에 대해 디른 목소리 낼 수 있다 여성부-여연-여성계 리는 식의 균질적

집단화를 깨야 한다 여연은 여성계가 아니며, 여성계를 ‘대표할 수도 없다 여성부의 존폐위기가 여성운동의 위기는 더더욱

아니다

참고한 7E臣들

I: 여성운동들이 말할 공긴과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어떤 디른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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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여성부를 폐지히라고요?”, <시민의 신문> 2005-1-26일자 기사

“모든 '치별민원'인권위로’, <여성신문> 2005-2-4일자 기사

이빅혜경, ‘‘끼어들기에 반대한다', 건기법 대인을 위한 난싱토론회 발제문 (2004-7-17)

이지선, ‘정싱키족이데올로기와 법률, 월간언니네(http:/ywww.unninet.co.l힌-) 2005년 2월 특집 "정싱키족명절/§g비판' (2005-2)

여성부; “‘전국카족조시J에 따른 한국 가족의 현실과 정책전밍색, 자료집, 2004-1-19

여성부 홈페이지 뉴스란게 실린 관련 기시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환영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지료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인지적인 가족정책을 모색한디!> 토론회 자료집, 2003-10-22

한국여성단체연힙; ‘‘건깅기정육성기본법안 및 가족지원기본법인페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쟝' 건의 공문 한국여성딘체연합

홈페이지자료실(http://www.womE'n21.or.kr)(2004-11)

한국여성단체연합 <‘일가족 함께' 양성평등 기족정책 로드맵 마련을 위한 토론회1 - 기족위기? 가족변희? - 가족개념의 발상

전흰을위하여>지료집,2004-6-29

한국여성단체연합; <‘알기족 힘께’ 성평등 기족정책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2 - 가족정책의 새로운 틀찌키를 제안한디> 지료

집,2004-11-10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발표문, “여성가족부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입쟝' (2004-12-17)

건 깅카정 기 본 법 령 집

쓰靴 ,W빼핵 록扉“,“,儷퉤: 꽃빼빼,."(뾰 ,허,:흉삽," .M,헤 록,‘‘ 7v%.斗11F ''一'R% "욕, 샤꾸 흥▶!사 뼈: 뤄,야-,卜穴',(이,,져이F큘,!,L복넣흥,  '눼昌;흥'o메' 이()씨.샤'l 특I乞빼'' .

. ~닌케섟4 ” 별특힌잃-
"꼬崇介소엌~~滸.

, T,健 늉철넓닭; 형‘똑E빼☞ -'卜7I혔

. 뒤뺘J( '클빼%으Jt olF"한 ,빠눋-'l슈혜只

./여A/,’,1F씩'혀十 -T야,  /(:지d/w’. 여'뼈 司P"넓을 이야司l궁l'1o1F쿱'손느?

. '빠써- 떨놓,,템 뎌,,A 3吃"'쳐c폐卨>잃늦‘)셸  등써낱시l'l빼체4빼' /(l/l족‘上'些케D,빻;,.
.  -r"乙 ‘커,빼  ”샤쎄 司'빠 ',테'l'!천끊▲八7빠l)  배"---:
흑4☜뺘훠!嚼!八 "써  蟄中Lz承"'l써  '빼

. ,페/γ한  c민)뼈 '.Wl'.( 넓l꺼느@L휴'☞4一

뺘


